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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달의 청렴사진

- 겨우내 언동을 뚫고 솟아오른 5월의 보리처럼 

항상 청렴한 포항국토가 되길......



 이달의 추천 청렴영화-“내부자들”
              - 대한민국 사회의 부정, 부패, 비리를 다룬 영화               



 이달의 부패 사건사고

'온천개발 뇌물수수' 창원시 공무원 3명 구속기소

(창원=노컷뉴스) 이상현 기자 = 온천개발과 관련한 행정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  

  금품을 받은 혐의로 창원시청 공무원과 사업자 등 3명이 구속기소됐다.

창원지검 특수부는 창원시 북면 마금산 온천개발 인허가를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  

  의로 창원시청 6급 공무원 전모(55)씨를 구속기소했다. 

시청 관광부서에서 온천 업무를 담당하던 전씨는 2013~2015년 사이 각종 인허가  

  처리 명목으로 마금산관광온천개발조합장, 온천 운영자 등 2명으로부터 20여차례  

  에 걸쳐 명절 떡값, 휴가비 등으로 3천2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.

검찰은 전 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손모(63) 씨 등 사업자 2명도 뇌물공여와 제3  

  자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.

 

|



 [인터뷰]이달의 포항국토 청렴파수꾼

- “민원인의 일을 내 가정집 일과 같이”운영지원과 서남숙 주무관

2016년 4월 21일 우리사무소 민원실에서 국민만족도 100%, 불만민원 0%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

있는 운영지원과 서남숙 주무관과의 인터뷰가 진행되었습니다. 평소 업무 수행에 있어서 민원인의 일을

내 가정집 일과 같이 생각하며 처리하여 온 서남숙 주무관의 공직 생활 중 힘들었던 경험들, 공직인으

로서의 소명의식, 또 우리 사무소가 좀더 국민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1등 국토관리사무소로 우뚝 서기 

위해 필요한 노력 등을 아래에 첨부합니다.

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

지금까지 공무원으로서 가장 힘들었던 일이 무엇입니까?

“ 많은 민원인 분들은 대체적으로 설명을 귀담아 듣고 모르는 사안에 대해 질문도 차근차근 하시는데

때론 다짜고짜 큰소리를 치시면서 막무가내로 설명할 수 있는 기회 조차 주시지 않는 민원인을 대할

때면  휴~~! 표정관리와 감정처리에 힘이 듭니다.”

포항국토관리사무소 직원으로서의 자부심이나 소명의식은 어떻습니까?

“원활한 도로유지에 대한 필요한 곳에서 일한다는 자부심이 있으며, 민원처리시 우리사무소과 관련이 없



는 민원인 경우에라도 다른 기관에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민원인이 다른 기관에 추가 방문 없이 민원이 

해결 되었을 때 기쁨과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.”

우리 사무소가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?

“국민신문고 민원은 민원인 편에서는 적극적인 민원입니다. 신속한 민원해결을 위한 담당자의 적극적인 

노력이 국민의 안전과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. 비교적 단순한 민원인 경우에도 소요기일이 상

당한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민원인에 대한 담당자의 의식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”

금번 인터뷰를 토대로 하여 “가장 낮은 곳에서 보면 가장 넓게 볼 수 있다”는 격언처럼, 자칫 소홀하게 

다루기 쉽지만 공무원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선시 해야할 일이 민원업무가 아닐까라는 소회

가 우리 사무소 전 직원의 마음속에 깊숙이 뿌리내리길 기도해 본다. 



 

 [쉬어가는 코너] 청렴 만화





 [이달의 청렴인물] 독립운동가 호모 헐버트 선생(1863~1949)  

  

  1906년 다시 내한, 《한국평론 The Korea Review》을 통해 일본의 야심과 야만적 탄  

  압행위를 폭로하는 한편, 이듬해 고종에게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제2차 만국평화회의  

  에 밀사를 보내도록 건의하였다. 그는 한국 대표보다 먼저 헤이그에 도착, 《회의시보  

  Courier de la Conferénce》에 한국 대표단의 호소문을 싣게 하는 등 한국의 국권 회  

  복운동에 적극 협력하였다.

 

  1908년 미국 매사추세츠주 스프링필드에 정착하면서 한국에 관한 글을 썼고, 1919년  

  3·1운동을 지지하는 글을 서재필(徐載弼)이 주관하는 잡지에 발표하였다. 대한민국    

  수립 후 1949년 국빈으로 초대를 받고 내한하였으나, 병사하여 양화진(楊花津) 외국  

  인 묘지에 묻혔다. 저서에 《한국사 The History of Korea》(2권) 《대동기년(大東紀    

  年)》(5권) 《대한제국 멸망사 The Passing of Korea》 등이 있다. 

버몬트주(州) 뉴헤이번 출생. 1884년 다트먼트대학을 졸

업, 그 해 유니언신학교에 들어갔다가 1886년(조선 고종 

23) 소학교 교사로 초청을 받고 D.A.벙커 등과 함께 내한

(來韓), 육영공원(育英公院)에서 외국어를 가르쳤다. 1905

년 을사조약 후 한국의 자주독립을 주장하여, 고종의 밀

서를 휴대하고 미국에 돌아가 국무장관과 대통령을 면담

하려 했으나 실패하였다.



[청렴과 함께하는 문화마당]

                   - 신동엽, 「껍데기는 가라」中

              

    

이 달의 고사성어



          
[청렴채널 e- 두가지 죽음]






















